
석유화학, 6조5000억원 투자 목표
석유화학협회, 2012년에 비해 2000억원 늘려 … 수출액도 466억달러로

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2013년 목표로 수출 466억달러, 투자 6조5000억원을 제시했다.

한국석유화학협회는 1월8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관련기업 최고경영자(CEO) 등

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수출·투자 목표액을 내놓았다.

2012년에 비해 수출액은 7억달러, 투자액은

2000억원 늘어난 것이다.

정범식 협회장은 신년사에서 “석유화학 시장

이 2012년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무역 1조달

러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”며 “특히, 신재생에너

지 등 신사업 분야에 도전함으로써 글로벌 시장

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”고 평

가했다.

정범식 협회장은 2013년에도 수출증대·기술개

발 투자 확대,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, 미래인재

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홍석우 장관은 인사말에서 “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 장기화, 중동·중국 물량공세 강화, 북미의 셰일가스

(Shale Gas) 확대 등 석유화학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”고 강조했

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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